
칡소 및 흑우의 산업화 전망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황색의 

한우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인구의 영양상태, 식량농업 정보

를 수집하여 분석 및 보급과 세계식량농업개발을 목표로하는 유엔식량농업

기구(FAO)에 2004년 한우의 품종을 황우(korean brown cattle), 칡소

(Korean brindle cattle), 흑우(Korean black cattle)와 제주흑우(Jeju 

black cattle)로 구분하여 등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

지 않다. 이는 한우에도 다양한 털의 색깔을 가진 것이 있고 지금도 한반도

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한우의 털 색깔에 관한 기록을 보면 현존하는 황우이외에도 다양한 털 색

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고대벽화인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황

소, 흑소, 얼룩소의 그림이 보인다. 신라초기에 설립된 울진 봉평리 신라비에 

리우(离牛)라는 표현이 한반도에 칡소가 있었음을 문자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집필된 “신편집성마의방 우의방”에는 누런색의 황우

(黃牛), 검은색의 흑우(黑牛), 흰색의 백우(白牛), 검푸른색의 청우(靑牛), 

얼룩색의 리우(离牛, 현재 칡소), 사슴같은 녹반자(鹿班者) 등의 그림으로 

한우를 구분해 놓고 있다. 또한 1912년 권업모범장 축산연구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조선 소의 털 색깔은 적갈색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흑색, 흑갈색, 호

랑이무늬색, 흑갈색에 흰 반점, 흑회색 등이 있다고 했다. 흑갈색 소는 몸의 

대부분이 흑색으로서 등선을 따라서 갈색을 띠는 것이 많고 이러한 색깔을 

가진 것은 호랑이무늬색을 가진 것과 함께 특히 체격이 일반적으로 우수한 

것이 많으며, 발굽위에 흑색을 가진 소는 콧등, 눈꺼풀, 눈 주위의 털, 뿔의 

끝, 귀 안쪽의 털 등이 모두 흑색을 띠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였다. 즉 털의 

색깔이 적갈색인 한우(황우)는 77.8%, 흑갈색 10.3%, 흑색 8.8%, 렴색 

2.6%, 갈색백반 0.4%, 흑색백반 0.1%로 22.2%가 흑색 등 다른 모색을 가

지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1920년 요시다(吉田雄次郞)가 조선농회보에 쓴 글

을 보면 8,051두에 대한 한우의 모색을 조사하였더니 갈색 66.69%, 흑색 

11.72%, 백색 1.33%, 반색 13.26%, 렴색 6.06%, 잡색 0.91%라고 함으로

서 190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한우의 모색은 다양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모색의 다양성 사라지게 된 것은 1938년 제정된 한우 심사표

준에 “피모는 적색으로”라고 했고, 1970년 개정된 심사표준에도 “모색은 

황갈색인 것”으로 규정하고, 심사의 실격조건에 모색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



여 이모색은 도태를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이도 우리 것을 지키

려는 일부의 농가에서 도태하지 않고 보존하여 왔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칡소, 흑우, 제주흑우의 사육두수는 미미하

였지만 최근 사육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칡소의 사육두

수는 흑우보다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5년도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멸종위기에 있는 칡소의 보호 및 유전자원의 보존과 우수한 육질의 칡소를 

육성, 증식기반을 구축하여 축산물 수입 개방화에 대비한 축산농가의 새로운 

상품개발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특수시책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울릉군에서는 한경대학교,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

와 칡소 수정란이식으로 증식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또

한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축산연구기관에서 수정란이식에 의한 칡소 증식사

업을 실시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수집과 증식을 실시

하므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약 1,200두가 사육되고 있다. 

한편, 제주흑우는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제주대학,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시험장 등과 공동으로 대량증식 및 산업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 

중에 있고 제주흑우 수정란을 농가 소에 이식하여 증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도에 약 400여두가 사육되고 있다. 내륙지방에서 사육되고 있는 

흑우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과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종축

시험장에서 수정란이식으로 증식을 실시하고 있고 일부 농가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약 200여두가 사육하고 있다.  

칡소와 제주흑우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전적인 특성을 구명하

며, 이를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칡소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일반 한우집단과 상이한 유전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반면에 다른 연구

자들은 한우와 유전적 특성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염색체상의 

유전적 변이에 의한 변이 품종이 아니라고 하였다. 칡소 수소와 암소를 교배

하여도 태어나는 송아지 털의 색깔이 어미 소의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종

종 발생하므로 털 색깔의 유전 및 혈통이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흑우에 대한 유전적 특성조사에서는 한우와 다른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연구보고 되었다. 

칡소는 분만과 포유능력이 우수하며,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하여 고소한 맛

이 강하다고 한다. 제주흑우는 유량이 많아 송아지 관리를 잘하고 고기의 육

질과 등심내 근내지방 침착이 우수하며, 특히 지방침착 형태가 가늘고 섬세

하여 조직감이 우수하고 부드러우며 향미가 좋다고 한다. 최근 우리 고유의 



명절이 다가오면 유명백화점에서는 칡소나 흑우의 선물세트가 고가로 판매

되고 있다. 소비자가 위와 같은 맛에 의해서 구입하는지 아니면 공급물량이 

적어 희소성 때문인지 정확히 판단은 되지 않는다. 이야기로는 한번 구매한 

사람이 계속해서 구매한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칡소나 흑우 고기의 수요는 점점 늘어 갈 것으로 추정된다. 

누구나 새로운 것을 동경하고 희소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또

한 세계적 추세가 웰빙식품으로 블랙푸드(Black Food)가 인기를 얻고 있다. 

칡소나 흑우도 여기에 가세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왕실

의 제사에는 필히 검은 소를 사용했으며,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에도 검은 

소의 골수나 오줌이 유용하게 이용되었다는 자료가 있고, 검정 소가 더 맛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같은 값이면 검정 소를 잡아 먹으랬다”와 “외상

이면 검은 소를 잡아먹는다”는 속담도 있다. 

칡소나 흑우 쇠고기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나 사육농가 및 사육두수의 증

가는 한정되므로 우리의 한우 시장과는 겨룰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우시장의 틈새시장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

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칡소에서는 유전적으로 털의 색

깔을 고정시키고, 흑우는 등에 황만선이 있는 개체만을 선발하여 수정란이식 

기술의 도입으로 조기에 증식하고 혈통을 정립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칡소, 흑우, 제주흑우의 특성에 맞

는 사양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맛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에 그 

경쟁력은 매우 높을 것이다.


